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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유적지          18-10-20


저의 관광객 일행은 예수님의 유적이 가득한 나사렛을 방문했습니다. 배들레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우선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준 곳으로 짐작되는 곳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천주교회에서 건축했고 관리하는 “수태 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남편인 요샙의 이름을 딴 교회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천주교회가 역사적으로 뜻 깊은 “수태 고지”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한 결혼식에 참석하셨울 때 하객들에게 제공하는 포도주가 동이 나자 석조 광주리에 담겨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가나의 혼인 잔치 기념 교회도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크리스챤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유적지에는 도처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가와 설교의 목소리도 여러 곳에서 들려 왔습니다. 저는 한 조용한 곳에 혼자 앉아 가도하고 있는 한 백인 여성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온 영혼을 다하여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후에는 가까이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유람선을 탔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 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곳은 호수이지 바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갈리리 바다로 성경애 기록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유람선에는 미국에서 온 한인 교포들인 우리 일행만 태웠습니다. 유람선이 출발하자마자 그 유람선 직원들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감격적인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깃발 게양대에다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게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와 한국의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일제히 기립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나라인 한미 양국의 애국가를 연주에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너무도 감격하여 애국가를 부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제대로 노래를 부를수 없었습니다.


크리스챤의 한 사람으로써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걸었던 곳을 나도 걷고  있다는 감격도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6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제가 미국에서 14시간을 비행하여 찾아온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성장지이고 그분의 성역 시발지에 서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갈릴리 바다 변두리에 위치한 호텔에 책크인 한 후 저녁식사를 위하여 호텔 식당에 들렸습니다. 약 200석의 대형 식당의 식탁 위에는 호텔에 투숙한 단체 관광객들의 국기를 꽂아 놓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나이제리아, 덴마크 국기들이 저희 주변 식탁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머나먼 이스라엘에서 우리조국의 테극기를 가운에에 두고 식사를 하는 감회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호텔들도 그 점은 배울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끝 

